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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"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..벌써 실효성 논란" 보도 관련

□ 개선된 지침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이루어지는 안전진단 

“적정성 검토”는, 안전진단 기관이 현행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평가

하였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별도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

□ 아울러, 인력측면에서도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

결과에 대한 적적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, 기존인력의 재배치 

등을 통해 현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,

ㅇ 향후 운영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,

수요에 맞추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.

< 보도내용 (이데일리, 2.22(목)) >

◈ “매뉴얼 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..벌써 실효성 논란”

- 공공기관에 업무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인력 측면에서 한계

- 제대로 된 평가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아 검증작업이 순탄치 않을

것이라는 우려 발생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주택정비과 김경은 사무관(☎ 044-201-338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